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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서울시교육청, 초교생 올바른 독도 역사관 심어주고자 맞손

'국·토·인·생 자치 리더십 캠프' 2박 3일간 활동 통해 공존의 미래 역량 높여

경북 포항~울릉 대형 여객선사 울릉크루즈와 서울시교육청이 미래 인재들을 세계 시민 속 '작은 외교관'이자 독도 지킴이로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

은 지 2년 만에 첫 행사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부터 2박 3일간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자치활동 임원 중 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국·토·
인·생 자치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국토인생은 국제공동수업, 토의·토론 교육활동, 인공지능 역량 함양, 생태탐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 및 탄소제로 실천의 첫말을 따와 줄인 말이

다.

참여 학생들은 이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해외 유학생들과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의 협력과 문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울릉도 초교생들과 함께 서울형 역지사지 토의·토론교육활동을 진행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공존의 리더십을 깨달았다.

또 포항공대 인공지능(AI) 연구소 및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체험 교육으로 디지털 시민성과 미래 인공지능) 역량을 높이는 한편, 울릉도 원시림 생태

탐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동 및 탄소제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울릉크루즈 조타실 견학 활동을 하며 선장과 항해사 진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행사 일정 중 기상 악화로 독도 땅을 직접 밟지는 못했으나 배 위에서 '독도플래시몹, 홀로아이랑 합창 등을 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독도지킴

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들은 독도명예시민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울릉크루즈가 2년 전 서울시교육청과 독도 체험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처음 진행된 과실이다. 당시 울릉크루즈는 서울지역 학생

들의 독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면 여객선 운임료 할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체험 중심 독도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강서양천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자긍심과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미래 인재들이 독도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작은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매일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47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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